
금동희

-

1월에 인사발령으로 부서배치를 새로 받아 서무 및 도서관리 업무를 맡아보다 보니 이전 업무 때 

접할 수 없었던 여러 간행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다 오늘 「언론  사람」을 받아 보게 되

었는데요, 그 중에서도 특별기고 ‘일본은 왜 한국과 다른가’를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.

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 대해 전에 볼 수 없었던 지형적 특성에 근거하여 일본을 이해하려는 시

도가 무척 신선하고 색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. 특히 일본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서구적 봉

건제도에 가까운 다이묘영주제를 통해 아시아에서 유럽식의 역사발전을 실천할 수 있었던 유일민

족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려는 저자의 심중을 잘 엿볼 수 있었습니다.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

그러한 일본의 지형적 특수성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본인의 ‘혼네’와 ‘다테마에’의 형성에 어떻

게 영향을 끼쳤는지 약간의 설명이 있었다면 더욱더 흥미롭고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하

는 점입니다. 앞으로 「언론  사람」의 애독자가 될 거 같네요.   

김명선

-

연휴 막바지에 우연히 접한 「언론  사람」을 읽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. 딱딱한 내용인

줄 알았는데 ‘일본은 왜 한국과 다른가’, ‘국악계의 외인구단’ 등의 글들을 보면서 균형 잡히고 알

찬 내용 구성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. 특히 ‘일본은 왜 한국과 다른가’에서 최근에 한일 갈등 때

문에 정치권에서는 미묘한 관계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한일 간 여러 가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

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

또한 ‘국악계의 외인구단’을 보면서 사회 지도층이 국악의 매력에 빠져드는 현상이 다만 국악이

란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취미활동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. 비개

비란 단어가 재미있고 눈길을 끄는데 이렇게 일반인이 취미에 빠져드는 현상은 바람직하다고 생

각됩니다. 

명예훼손 사례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실제로 활동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아서 저 같은 일반인이 

언론중재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. 사실 「언론  사람」을 처음 접했을 때 

명예훼손 사례와 같이 업무 중심의 잡지라고 생각했는데 업무 외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게재되어 

있어서 좋았습니다. 앞으로도 언론중재위원회의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.

박정숙

-

법률 용어도 이따금 나온 언론 중재 이야기도 좋았지만 독자들과 공감할 수 있는 수필 형식인  일

상생활에서의 애환을 그린 수필 형식인 지연옥 중재위원의 위원단상 ‘쿠크리칼과 냉이’는 새봄을 

샘내듯이 맑고 산뜻한 풀내음이 묻어 나온 글 같이 느껴졌습니다. 친구가 보내온 냉이와 달래가 

나오는 발단부터 예사롭지 않더니만 그 인연의 역사가 전개되는 과정은 짧지만 반전 효과가 대단

히 좋았습니다. 붕정만리나 되는 히말라야 산중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친구 부탁으로 어렵게 

구입한 쿠크리칼 두 자루가 인천공항에서 무기로 오인 받은 사연 등으로 탈선이 될 줄이야! 「언론 

 사람」을 읽고 이래저래 한바탕 웃고 말았습니다.

소통하는 창, 언론중재위원회 SNS. 

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! 
  

 www.facebook.com/pacnews                     	
	

 twitter.com/pac_news

언론중재위원회는 

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

기다리고 있습니다. 

「언론  사람」을 읽고 나서 

느낀 점 등을 성명, 연락처와 함께 

이메일(pac_news@pac.or.kr)로 

보내주세요. 

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

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.

● 
독자마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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